
서간문

창문에 눈물처럼 흘러내리는 봄비 내리는 날.

어머니 누워있는 병실에서 편지를 씁니다.

창으로 넘보는 잿빛하늘. 소리 없이 가슴속으로 스며들 때

가습기는 연신 하얀 증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산도, 들도, 바다도, 녹음의 절기를 여념 없이

깊이도 모르게 계절 속으로 끊임없이 묻혀 갈 때

낯가린 병마는 마음 깃을 세우며

기다림의 연줄을 흔들고 있습니다

꽃바구니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라고 쓴 간절한 마음들이

근심어린 얼굴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수술하던 날

수술실 밖에서 애태우며 기다리는 가족들

살점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기다립니다.

마른 입술 깨물며, 핏방울 헤아리는 마음 끓어올라도

나약한 나임을 생각하게 하는 오늘

쏟아지는 눈물 속에 어머니를 들여놓고

대신할 수 없는 아픔을 생각하며

긴 복도를 걸어보고 또 걸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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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라도

이젠 건너야 할 숙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긴 시간동안 어두운 음계를 밟으며

마취에 잠들어 있을 가엾은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수술실에 들여보내던 가족들 얼굴을 떠올리고 있을까

아픔 밭을 갈아 눕히며 파릇파릇 봄 잎을 그려보고 있을까

어머니 지금 누워 있는 병실엔

이곳을 다녀간 아픔의 흔적들이 배여 있습니다. 

정성어린 가족들과 간호사의 보살핌으로 잠깐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순간의 안식처럼

창밖엔 남쪽의 꽃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어머니, 훗날 건강하게 회복 될 그날 두 손 꼬옥잡고 

봄나들이 갈 생각을 하며 어머니께 편지를 씁니다.

작품평 :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시로 전했군요. 아프셔서 병원에 계셨던 그 날을 소환했군요. 수술실에 계신 어머니나 
밖에서 애태우는 가족이나 마음은 하나겠지요. 하나의 마음이 희망으로 “남쪽의 꽃 소식”이 가득합니다. 
어머니 손잡고 봄나들이 꼭 다녀오세요.

“서간문”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지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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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평 

10여개의 꼭지 중 특히  
테마 수필, 독후감, 용서의 글이 
많이 와 닿으셨군요. 위안과 
깨달음은 책의 부피와는 상관이 
없지요. 오롯이 들어가 있는 
진솔한 글이 오늘도 밝게 
빛납니다. 사회로의 복귀에도 
도움 되는 도서지요.

사회와 격리되어 담안이라는 제한적 삶을 살아가는 수형자 

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며 깨닫는 점, 뉘우침의 각오 

등을 큰 부피의 책이 아닌 적은 양의 글모음 책이 주는 큰 마음에 

울림입니다.

10개의 컨텐츠로 엮은 글 중 그래도 테마 수필인 「붕어빵」의 글이 

웃음과 삶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중 「엄마의 붕어빵」은 자식에 대한 내리 사랑의 엄마의 모습을 

글쓴이는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그 내리사랑을 「붕어빵」이라는 

매개체로 표현한다는 마음씨가 참 아름답고 진솔한 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붕어빵」에 대한 글에서는 붕어빵에 대한 기억을 

더듬으면서 삶의 교훈을 네 가지로 구분하여 주장한 점입니다.

첫째, 인내라는 것. 둘째, 사랑이라는 것. 셋째, 교육이라는 점, 넷째 

기다림이라는 것 등으로 「붕어빵」을 통한 삶의 지혜를 주장한 것이 

동감을 갖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삶의 목적이나 목표는 누구나 세우며 그 실천할 수 있습니다. 죄의 

댓가는 필연입니다. 

이인태

2021년 새길지 겨울호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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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길지 겨울호를 읽고

담안의 삶이 길든지 짧든지 삶의 여정에서 소통하며 인간관계에서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진정한 사회로의 복귀가 아닐까합니다.

또한 제가 인생의 순례길이 어느덧 64년의 시간의 흐름속에서 삶에 대하여 좀더 진지한 

신중함을 추구하여야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해봅니다. 

또한 컨텐츠중 「독후감」 부분에서는 비록 시간을 찾아 지적 힘을 위한 글쓴이들의 모습에서 

간접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시대 상황속에 「수소차~」에 대한 글은 시대가 

변천하는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의 글쓴이의 생각에 동감을 갖기에 부족합니다. 

「치유~」에 대한 글 「니체~」에 대한 글은 인생에 대한 성찰로써 부족함이 없는 지적 해갈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의 글」에 대하여 여덟 분의 글 중 조은혜님과 황우빈님의 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진솔함이나 진정성이 곁들어져 저도 모르는 그 읽는 짧은 시간에 눈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 봄호를 기대해보며 좋은 글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맑게함과 함께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인생을 만든다.」라는 글이 생각이 납니다.

아울러 covid-19 확진으로 방에만 콕 있는 시간이 어느덧 2주가 넘는 시간 흐름속에서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 수형자 여러분에게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생기길 기도하며 글을 맺겠습니다.

“감상문”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지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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